
고난의 역사현장 일 지를 가다[‘ ’ (2)]

알뜨르 송악산 벨트 알뜨르비행장 격납고2. · ·①

대륙 발진기지 본토사수 거점中 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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탐사 첫날 월 일 부터 비날씨다 그러나 걱정도 잠시 대정읍 모슬포 알뜨르비행장에 도착하(10 1 ) . , 

자 비는 그치고 오히려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됐다 탐사단은 알뜨르비행장을 중심으로 섯알. 

오름 지하 갱도진지 송악산 어뢰정기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마치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, . 

속에 첫날부터 강행군이다.

모슬포는 모슬봉을 기준으로 웃뜨르 알뜨르 로 구분한다 알뜨르는 제주도내에서 가장 넓은 ‘ ’, ‘ ’ . 

평야지대에 속한다 그래서 알뜨르를 끼고 있는 모슬포는 역사적 광풍의 진원지가 되곤 했다. . 

모슬포가 들썩이면 제주섬 전체가 시끌벅적했다 년의 이재수란은 대표적이다 년 송. 1901 . 1988

악산 군사기지 반대운동이나 년의 송악산개발계획을 둘러싼 치열한 논란 등도 제주사회, 2000

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됐다 절대왕조시대에는 유배지로 유명했다. .

일본제국주의가 이 곳에 비행장을 비롯 각종 군사시설을 구축한 것도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다. 

남태평양을 바라보는 이 곳은 비행장 건설의 적지인데다 중 일 전쟁과 일본토 사수를 위, · ( · )中 日

한 전진 거점기지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다.

알뜨르비행장은 일본 해군에서 구축한 제주도항공기지 육군은 비행장 다 처음 비행장 건설은 ( ) . 

년부터 계획되기 시작한다 년대 중반까지 만평의 비행장이 건설됐고 년 중1926 . 1930 20 , 1937 ·

일전쟁이 일어나자 당시 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난징대폭격의 발진기지로 활용된다 이후 알뜨. 

르비행장은 중국 난징 상하이의 해양폭격거점이 된다· .

이에 따라 제주도항공기지에는 오무라 해군항공부대가 주둔한다 현재 모 부대가 위치  ( ) . 大村

한 곳이 오무라부대 자리라고 한다 이 곳은 혈자리로서 일본군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절. 

터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지금도 대촌병사 절왓 이라 부르기도 한다. ‘ ’ ‘ ’ .



오무라부대가 주둔하면서 알뜨르비행장의 면적도 

만평으로 확대됐다 그 후 년에는 만평40 . 1944 66 , 

년 태평양전쟁의 종전될 때까지 비행장 관련 1945

면적은 만평에 이르렀다 활주로 규모는 남북방80 . 

향 길이 미터 폭 미터 유도로는 미터1,400 70 , 3,500

미터에 이른다 현재 알뜨르비행장은 공군의 ×2,500 . 

비상활주로로 이용되고 있다.

알뜨르 벌판에 서면 태평양전쟁 당시 전쟁의 참화

를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알뜨르에 나 있는 시멘트. 

도로는 당시 비행장을 연결하던 유도로로 만들어졌다 이 포장도로를 따라 알뜨르비행장 내에 . 

들어서면 나지막히 엎드린 채 웅크리고 있는 돔형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볼 수 있다 이 구조물. 

은 다름아닌 당시 비행기를 감춰뒀던 격납고 시설이다 격납고 안에는 일명 아카톰. ‘

보 빨간잠자리 비행기 라 불리던 비행기를 숨겨두었다’(Akatombo· ) .

아카톰보에 대해 탐사단의 조성윤 위원 제주대교수 은 중일전쟁 당시에는 발진기지로 이용됐( ) “

지만 태평양전쟁 막바지에는 전투기가 부족 실제 이 곳에는 배치되지 않았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, ” .

격납고는 모두 기가 분포해 있다 이 가운데 기는 거의 원형대로 남아 있다 모두 콘크리20 . 19 . 

트로 위를 덮은 유개 격납고다 나머지 기는 콘크리트가 해체돼 잔해만 남은 상태다 격( ) . 1 . 有蓋

납고는 아래 폭이 미터 높이가 미터 내외에 이른다 격납고는 근처 바닷가에서 가져온 잔20 , 4 . 

자갈과 모래 시멘트 철근 등을 혼합해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격납고 위에는 흙을 쌓아 위, . 

장했다 그 이유는 미군의 공습이나 폭격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. .

비행장 활주로 인근에는 또한 지하벙커가 거의 원형대로 남아 있다 지하벙커는 외부에서는 낮. 

은 언덕처럼 보이도록 위장해서 만들었다 역시 콘크리트 구조물인 지하벙커 용도는 현재로서. 

는 불분명하지만 활주로 부속시설로서 통신시설이 아닌가 추측된다 내부 벽면에는 사각형 홈. 

이 여러개 파여 있다 또한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안쪽에 관측용 통로가 위를 향해 나 있다. .

하지만 이곳의 일본군 관련 군사시설은 많이 파괴됐다.

탐사단의 오문필 위원에 따르면 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통신시설 같은 것이 몇 기 남아 있1960

었다고 한다 한때 고철수집붐이 일고 포클레인 등 중장비가 등장하면서 경작지를 정비하는 과. 

정에서 많이 훼손 파괴됐다 때문에 지표조사를 통해 몇 기의 격납고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 시· . 

설물의 종류와 위치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를 통해 알뜨르비. 

행장 일대에 대한 보존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· .

본보 기획물인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 전적지를 가다 와 관련 증언이나 제보해주실 분은 본‘ - ’※ 

사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(064-750-2251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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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카톰보란? 

오렌지 색을 칠했고 잠자리처럼 날아다닌다고 해서 

통칭 아카톰보로 알려져 있는 비행기다 항공기술공. 

창과 가와니시회사가 협력해서 개발한 해군 식중93

간연습기다 연습기이므로 조종석이 앞뒤로 개가 . 2

있다 년에 제작되기 시작하여 미쓰비시 등 여. 1934

러 회사가 천 백대를 생산했다 전투기와는 달리 5 6 . 

사람들이 눈으로 볼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아까톰

보라는 애칭이 붙여졌다.

전문가 리포트 일본 해군의 항공기지 역할 [ ]

알뜨르비행장은 처음 중일전쟁에 대비하여 중국 공격 기지로 활용  

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하에 년 구상되었다 그 후 차 공사1926 . 1

년 로 활주로 에 규모 약 만평으로 완성(1931 1935 ) 1,400m×70m 18∼

되었다.

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군사적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고1937 , 　

결국 중국 난징 및 상해를 공격하기 위해 나가사키현의 오무라( ) 大村

항공기지를 알뜨르 비행장으로 옮기게 된다 오무라 해군항공대 등. 

의 주둔으로 알뜨르 비행장의 규모는 차 공사 년 를 통2 (1937 1938 )∼

해 만 평으로 확장되었다40 .

제주도에서의 난징 공습은 회 연 기 투하폭탄 총 톤에 달하였다 그러나 년 36 , 600 , 300 . 1938 11

월에 일본군이 상해를 점령하면서 오무라 항공대가 상해 인근으로 옮겨졌고 제주도항공기지인 , 

알뜨르비행장은 일시 오무라 해군항공대 연습비행장으로 활용하였다.

그러나 태평양전쟁 말기 미군상륙 가능성이 가장 많았던 이곳은 해안 전지거점 지역으로 진지, 

화되었다 년 월 차 공사로 비행장 규모는 만 천평으로 확대된다 이 시기 모슬봉. 1944 10 3 66 7 . 

에 레이더기지를 설치하는 한편 미군 공격으로부터 사람과 물자를 보호하기 위한 항공기지 지, 

하 격납을 시작하였다 전투사령실 격납고 프로펠러조정장 발동기 정비장 계기시험장 연료. , , , , , 

고 통신실 섯알오름 탄약고 등의 지하시설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미군의 상륙에 대비한 사령, , . 

부 등 군사 주요시설의 지하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갱도진지를 구축했던 것이다.

김동전교수 제주대학교 사학과 역사학< / · >

한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(www.hallailbo.co.kr) / 064-750-2231※

저자권자 한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< © (http://www.ihalla.com) >


